KATE EGGLESTON-WIRTZ, MULTI-DISCIPLINARY ARTIST & WORKSHOP FACILITATOR
케이트 에글스턴-워츠, 종합예술가 및 예술강사 
케이트 에글스턴-워츠는 미국 출신의 종합예술가이자 예술강사로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에서 21년간 살았습니다. 
1984년에 미국 노던일리노이대학교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에서 일러스트레이션 학사학위를 취득한 데 이어, 2009년과 2015년에 각각 영국 블랙풀앤파일드칼리지 (Blackpool and Fylde College) 와 레스터대학교 (University of Leicester) 에서 시각디자인의 창의적 시행과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및 관람객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케이트 에글스터-워츠는, 3차원 설치미술 전문가로서 특정주제 또는 역사연구와 사회참여 등에 기반한 작품을 제작하고 미술관의 협력을 얻어 치매환자를 위한 회상치료 및 창의활동 프로젝트를 망라하여 치유를 위한 예술로서의 참여형 예술과 건강 및 문화유산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프로젝트 및 협력기관(단체)
강점에 기반한 드로잉 (Drawing on Strengths), 2018년 
영국 치매환자지원센터 (Dementia Connect), 런던 예술 및 건강포럼 (London Arts and Health Forum), 영국 머지 국립정신건강돌봄재단 (Mersey Care NHS Foundation Trust)

휘팅험 라이브 프로젝트 (2016-2019년, Whittingham Lives), 2016-2019년
영국 헤리티지로터리재단 (Heritage Lottery Fund),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영국 랭커셔 국립정신건강돌봄재단 (Lancashire Care NHS Foundation Trust), 센트럴랭커셔대학교 (Uclan), 랭커셔의회 (Lancashire County Council), 유니즌노동조합 (Unison)

잊혀지지 않은 랭커셔 (Lancashire Not Forgotten), 2017년 
영국 블랙풀의회 (Blackpool Council), 블랙번의회 (Blackburn with Darwin Council), 번리의회 (Burnley Borough Council)

여행프로젝트 (Journeys Project), 2017년 
낸티치박물관 (Nantwich Museum), 영국 알츠하이머협회 치매환자프로젝트의 치매환자, 가족 및 돌보미모임 (Dementia Friendship Group

치매의 너머 (Beyond Dementia), 2016년 
위트워스 아트 갤러리 (Whitworth Art Gallery), 영국 맨체스터 치매지원공동체의 치매환자들의 모임 (Fabulous Forgetful Friends).

[bookmark: _GoBack]병동 오브제를 활용한 병원의 예술가 (Wings and Things Artist-in-Residence), 2016년: 
위트워스 아트 갤러리 (Whitworth Art Gallery), 맨체스터 박물관 (Manchester Museum), 트래포드종합병원 (Trafford General Hospital)
